
닛신보의 경영 전략  

– 일본 국내 섬유 사업 집중과 선택으로 높은 수익성 추구 

닛신보는, 섬유 사업이 소비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미아이(美合) 사업소가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는 

등 계속 이중고(二重苦),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다행히 비섬유(非纖維) 

분야의 태양 전지 제조 설비 사업과 연료 전지 세퍼레이터 사업이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다. 특히 태양 전지 제조 설비 사업에서는 공장이 완성된 후로 

2009년기의 판매고는 150억 엔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자주 회사제로 바꾸면서 ‘섬유 사업

이 가장 염려(念慮)’되는데, 미아이 사업소의 염색 사업을 정리할 뿐만 아니

라, 방적 사업은 공장 하나를 줄인 체제로 만드는 등 집중과 선택을 추진하

여 더욱 수익성을 크게 올릴 방침이다. 

미국에서 2008년 하반기의 서브 프라임 론(sub-prime loan)으로 인한 세계적

인 금융 불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사태의 회복에 대하여 빠르면 2009년 

상반기, 아주 늦어져도 3년이라는 등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언제 회복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경영자는 너무 위축(萎縮)되지도 

말고, 진취적인 전략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껏 버블(bubble : 거품)도 

경험해 봤고, 지옥(地獄)도 봐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본주의가 무너질 리는 

없다. 

이번 문제로 거래선에게 미친 영향은, 아직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동안 가장 돈을 잘 벌던 자동차 관련 사업에서는, 특히 미국에 있는 자회사

의 경영 업적이 나빠지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월에 

100만대를 밑돌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판매 대수는 2007년과 비교하여 

년에 400만대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틀림없

을 것 같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온 태양 에너지 제조 설비 사업과 연료 전지 세퍼

레이터 사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문이 확대되는 데 따라 생산 거점을 

확대할 것이다. 미아이 사업소는 염색 가공 설비를 줄이고 태양 전지 설비로 

교체하게 된다. 2008년기 판매고는 75억 엔인데, 주문은 100억 엔 이상으로 

2009년 3월에 새 공장이 완성되면 배증이 되는 150억 엔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료 전지 세퍼레이터 사업은 가정용 연료 전지(家庭用 燃料 電池)의 실증 

시험 단계(實證 試驗 段階)를 2008년에 맞추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판매

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닛신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로, 수직적

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바현(千葉縣)에 새 공장을 

만들고, 세퍼레이터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가정용 연료 전지(家庭用 燃料 電池)는 태양 전지와 비슷하며, 급탕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가정용으로 설치할 경우, 200만

~300만 엔의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새 시설을 50만~60만 엔대로 가능할 것

이다.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가격도 떨어지면 일반 가정으로 보급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래의 타깃(Target)은 가정용이 아니라 자동차 용도로 되어 있으며, 

시장 규모의 차이는 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수로 다를 것이다. 현재 도쿄 공



업 대학과 공동으로 촉매를 플라티나(platinum : 백금)에서 카본(carbon : 炭素)

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다. 카본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가격도 거의 반

으로 줄어, 앞으로는 실용화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섬유 사업은, 소비가 잘 안 되는 영향도 있어, 2008년 상반

기에는 크게 고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고도 원·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집중 호우로 미아이 사업소가 수해를 입는 등 큰 고생을 당한 상황

이다. 

섬유 사업의 일본 국내 생산에 있어서는 미아이 사업소가 계속 불채산 상

태로 되어 있는 염색 사업을 정리하여, 2010년도 이내에 현재의 월산(月産) 

250만 m 체제에서 100만 m 체제로 축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축소하는 데 

따라, 제휴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업이나 해외 가공으로 시프트하여 품질을 

유지하면서 채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방적 사업의 시마다(島田) 사업소에서는 방적 제1공장을 폐쇄하고 방적 제

2공장만의 한 공장 체제가 된다. 이와 같이 축소함으로써 일본 국내 보유 추

수(日本 國內 保有 錘數)는 13만 2,000추이던 것이 8만 5,000추가 된다. 

이리하여 100만 m의 가공에 8만 5천추 체제로 되는데, 일본에서 생산한 

새로운 부가 가치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할 수 있느냐로, 그 참된 가치

가 추궁(追窮)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 사업에서는 저코스트국(低cost國)에서의 가공 회사 설립 후보가 몇 군

데 있어,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자회

사를 확충하는 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이다. 저코스트 생산은 당연히 아시아

의 마켓(market)을 고려하면서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럽으로의 수출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필요하다. CHOYA를 재건하려는 계획은 백화점으로 값

을 올리는 교섭도 추진되고 있으며, 수익면에서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아

직도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 또한 세 곳에 있던 디스트리뷰션 센터

(distribution center)를 한 곳으로 모았는데, 셔츠의 딜리버리(delivery)는 특수하

여 이것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셔츠의 내수 판매를 적극

적으로 키울 예정이다. 그러나 우선은 발밑의 일본 국내의 기반을 굳게 다져 

나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곤경이 계속되고 있는 데님(denim) 사업은, 아직도 생산 규모가 너무 큰 것 

같다. 고가격 상품은 계속 일본에서 생산하겠지만, 그 이외는 해외로 시프트

하는 것이 곤경의 타개책이다. 현재의 데님지의 일본 국내 생산량은 150만 

m인데, 앞으로는 100만 m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는 지주 회사제로 바뀌는데, 각 사업부에는 스타트부터 흑

자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나의 회사로서 정말로 독립하여 경영해 나갈 

수가 있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섬유에 대하여는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